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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  

일간 이슬아 – 다시 하는 이에게: 수정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
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 

‘일간 이슬아’ 구독 중 읽게 되었고, 해당 회차에 소개된 책 출간 비하인드가 흥미로워 결국 그 

책도 읽게 되었음 
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,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. 

데뷔하기 전부터 내 취미는 편집자들의 SNS 계정을 구경하는 것이었다. 책이 작가의 저력 말

고도 편집자의 미감, 기획력, 작가에 대한 이해, 시대를 읽는 눈, 윤문과 디렉팅 실력의 총합임

을 알아차리면서 편집자 덕질은 시작된다. 나는 김진형 편집자가 만들어온 기품있는 양서들을 

좋아했다. 그의 손을 거친 책은 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세련되었고, 완벽에 가까웠다. 말하자면 

그는.. 출판계의 윤상이었다.  
 

“각 글에 대한 개고 의견은 소략하게 제시해드려요.”  

…나는 그가 출판계의 윤상인 줄 알았는데, 출판계의 이동진이었던 것이다.  

 
 

내가 내놓은 게 별로라는 걸 인정하는 일은 언제나 힘겹다. 정말이지 일이란 건 잘했을 때보다 

못했을 때가 훨씬 중요하다. 그때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(…) 나도 김진형 편집자의 

마음에 꽉 차는 글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다. 일을 못 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이

다. 다시 하는 것. 

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.  

작가도 함께 일하고 싶은 편집자가 있다. 이슬아는 애초에 ‘얄미우리만치 정확한’ 편집자와 일

하고 싶었고, 편집자의 판단을 믿을 수 있었다. 그렇게 만든 책이 <끝내주는 인생>이다. 글을 

아주 여러 번 고치고, 처음보다 나아진 원고를 번갈아 읽고, 그 후에도 또 고친다. 그리고 서로

가 ‘이 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면’ 이라고 할 만큼 좋았던 작업으로 기억한다.  

일을 못 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하나뿐이다. 다시 하는 것.  

 


